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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평생학습 요구 증가와 간호직의 높은 취업률로 간호학과를 지원하는 만학도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간호학과 만학도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적응을 확인하고,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30세 이상 간호 대학생 148명으로,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으
며,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기효능감은 3.69±0.51점, 전공 만족도는 
4.07±0.50점, 대학생활 적응은 3.42±0.50점으로 나타났다. 간호학과 만학도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학년(β=.20, 
p=.001)과 자기효능감(β=.43, p<.001) 그리고 전공만족도(β=.37, p<.001)가 유의한 영향이 있었으며, 설명력은 54%였다. 
간호학과 만학도 학생들은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를 높
일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간호학과 만학도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향상시킬 것을 제언한다.

키워드 : 간호 대학생, 만학도,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적응

Abstract　Recently, the number of mature students who apply nursing departments is increasing due to the 
increase in lifelong learning needs and the high employment rate of nursing jobs.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elf-efficacy, satisfaction in major on college adjustment among mature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to December, 2021 and a total of 148 mature student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result showed that the self-efficacy was 3.69±0.51, satisfaction in major was 4.07±0.50 and 
college adjustment was 3.42±0.50. As a result of analyzing factors, grade(β=.20, p=.001), self-efficacy(β=.43, 
p<.001) and satisfaction in major(β=.37, p<.001)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college adjustment, and the 
explanatory power was 54%. Mature nursing students are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an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mature nursing students improve their college adjustment by providing 
intervention programs that can increase self-efficacy and satisfaction in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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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평생학습사회의 도래로 대학에 만학도 학생이 증가하

고 있다. 만학도란 사회통념상 대학 진학 적령기를 지났
다고 생각되는 25세 이상의 학생으로 전형적인 성인학습
자이다[1]. 그러나 대학마다 만학도 연령 기준이 상이하

여 만학도 전형을 만 23세 이상부터 만 35세 이상까지 대
학마다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서는 이러한 기준을 통일하기 위하여 만학도 특별전형 자
격 기준을 ‘입학연도 기준으로 만 30세 이상인 사람’으로 
명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발표하였
다[2].

최근 평생학습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으
며,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대학에서는 성인학습자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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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한 입시전형을 실시하여 성인학습자의 입학 기회
를 확대하였다[3]. 교육 당국에 따르면 2022년 2년제 이
상 대학 336곳 가운데 수능 성적 대신 면접 평가를 위주
로 ‘만학도’만 뽑는 특별 전형을 둔 학교가 134곳에 달했
다[4]. 또한 취업의 불안정과 자기계발에 대한 욕구 증대
로 인하여 성인학습자의 대학 진학률은 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대학에서 50대 이상 만학도는 2017년 
764명에서 2021년 2,608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4].

특히 간호사는 높은 취업률과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 
제한으로 인하여 간호학과에 입학하는 만학도 학생의 입
학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자료에 따르면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30대 이상 만
학도의 수는 2000년 196명에서 2010년 958명으로 증가
했으며, 2020년에는 2,957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2021년에는 70대 응시자도 2명으로 나타났다[5]. 최근 
20년 동안의 간호사 국가시험 만학도 응시인원은 계속 
증가추세로, 이를 고려해보면 앞으로 간호학과에 지원하
는 만학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아직 대학에서 만학도는 소수자로서 일반학습
자와의 관계형성과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느낀다. 성
인학습자의 모범적인 모습 등 특별한 역할 기대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가족에 대한 미안함 같은  내적 갈등 등 대
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6]. 또한 암
기력 저하와 기초학습능력 부족으로 인한 학업의 어려움
과 혼자 떠도는 외톨이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고, 나이로 
인해 받는 편견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

선행 연구[8]에 따르면 2022년 7월까지 간호학과 만학
도에 대한 연구는 총 19편으로 이 중 질적 연구가 14편, 
양적 연구가 5편이었다. 연구 대상은 편입생을 연구 대상
으로 한 연구가 12편이었고, 만학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
가 5편, 성인학습자가 2편이었다. 간호학과 만학도 학생
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
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만학도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는 
대부분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였다. 질적 
연구를 통해 간호학과 만학도 학생들이 학업 및 대인관계 
영역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만학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
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나, 다수를 대상으로 한 양적 연구
가 없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데 제한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간호학과 만학도 

학생의 이해를 위해, 간호학과 만학도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양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간호학과 만학도 학생의 자기효능감, 전공
만족도, 대학생활 적응을 확인하고, 대학생활 적응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간호학과 만학도 학
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과 만학도 학생들의 자기효능

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적응을 확인하고, 대학생활 적
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적응 
정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전공
만족도,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적응
의 관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과 만학도 학생의 자기효능감, 전공

만족도, 대학생활 적응을 조사하고, 자기효능감과 전공만
족도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
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료수집

에 참여를 서면 동의한 D광역시와 경북 A시, 충남 D시의 
30세 이상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 수는 Linear multiple regression을 기준으로 
G-power 3.1.9.2 program에 의해 유의수준 .05, 효과
크기 .15(medium)로 예측변수 7개를 포함하였을 때, 검
정력 .90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표본 수는 130명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20% 탈락률을 고려하여 155
명을 조사하였으며, 이 가운데 30세 이상이 아닌 학생과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여 총 148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
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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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도구
2.3.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Sherer 등[9]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

한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를 Hong[10]이 수정․번안한 도
구를 사용하였다. 총 23개의 문항으로 일반적 자기효능
감을 측정하는 17개의 문항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측정
하는 6개의 문항으로 구성 되어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
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총 23개의 문항 중 13개의 문항은 역문
항으로 점수는 역환산하여 처리하였다. Hong에 연구에
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86이었고 본 연구
에서의 Cronbach’s α는 .91이었다.

2.3.2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Illinois 대학에서 개발한 학과평가조사

지(program evaluation survey)를 Kim과 Ha[11]가 수
정․번안하고 Lee[12]가 전공만족과 관련하여 18개의 문
항으로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간호학 전공에 대한 
관심에 따른 ‘일반만족’ 6문항, 사회적 인식에 대한 ‘인식
만족’ 6문항, 간호학 교과 내용에 대한 ‘교과만족’ 3문항,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만족’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으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11]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1이였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91이었다.

2.3.3 대학생활 적응
대학생들의 대학 적응도를 측정하기 위해 Jeong과 

Park[13]이 개발한 대학 적응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9
개 문항으로, 대인 관계, 학업 활동, 진로 준비, 개인 심
리, 사회체험의 5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
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는 .85로 나타났다.

2.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D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

은 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10월부터 12

월까지로, D광역시와 경북 A시, 충남 D시에 위치한 대학
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중 30세 이상인 만학도 학
생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설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분 정도이며, 본 연구의 목적과 설문내용, 조사 도중 중
단할 권리, 익명성이 보장됨 등을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
를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자료수집 하였다. 설문은 
온라인을 통한 조사로 이루어졌으며, 설문에 대한 안내와 
함께 웹사이트 주소를 안내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직접 링크를 통해 동의서 작성 후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
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며, 모든 분석의 유의수준은 .05로 하
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
준편차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적응
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전공만
족도,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적응
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로 분석하였다.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
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평

균 연령은 40.6세로 30대가 48.0%, 40대가 31.1%, 50대
가 20.9%를 차지하고 있었다. 2학년이 49명(33.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 1학년은 12.2%로 가장 비율이 
낮았다. 종교는 기타 혹은 무교가 44.6%로 가장 많았으
며, 간호학과의 진학 동기는 적성에 맞아서가 33.8%, 취
업을 위해서가 33.1%를 차지했다. 그리고 등록금 조달 방
법으로는 학자금 대출이 36.5%로 가장 많았다. 대학생활 
적응 요인으로는 가족의 지지(38.5%)와 만학도 간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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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30.4%)가 가장 많았으며, 지도교수의 지지(4.1%)가 가
장 낮게 나타났다. 대학생활 부적응 요인으로는 학업과 
가사, 육아 등의 다양한 역할 수행이 34.5%로 가장 높았
으며, 부적응 요인이 없음이 1.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48)

Variable Categories n(%) or 
Mean±SD

Age(year)

40.6±8.39
30∼39 71(48.0)
40∼49 46(31.1)
50∼59 31(20.9)

Grade

1st 18(12.2)
2nd 49(33.1)
3rd 39(26.4)
4th 42(28.4)

Religion

Christianity 41(27.7)
Catholicism 24(16.2)
Buddhism 17(11.5)

No religion & ect. 66(44.6)

Motivation for 
entering 
college

Aspiration for learning 22(14.9)
Suit my aptitude 50(33.8)

Employment 49(33.1)
Attainment of educational background 2(1.4)

Ect. 4(2.7)

How to 
raise tuition

Earned income 21(14.2)
Existing assets 10(6.8)
Spouse support 12(8.1)
Parent support 28(18.9)

Scholarship recipients 54(36.5)
Student Loan 23(15.5)

Factor of 
adjustment on 

college 
life 

Family support 57(38.5)
Support of younger classmate 23(15.5)

Support among mature students 45(30.4)
Support of academic  advisors 6(4.1)

Ect. 17(11.5)

Factor of 
maladjustment on 

college life 

Performance of various roles 51(34.5)
Lack of basic education 19(12.8)

Difficulty in forming relationships 23(15.5)
Lack of basic physical strength 22(14.9)

Economic problem 16(10.8)
Lack of understanding of major classes 15(10.1)

Non 2(1.4)

3.2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적응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적응 정도

는 Table 2와 같다. 자기효능감은 3.69±0.51점 이었으
며, 하부 요인인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3.75±0.54점,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3.51±0.67점으로 나타났다. 전공
만족도는 4.07±0.50점으로 사회적 인식에 대한 ‘인식 만
족도’가 4.46±0.56점으로 가장 높았고, ‘관계 만족도’가 
3.55±0.85점으로 가장 낮았다. 대학생활 적응은 3.42± 
0.50점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으로서 책임감과 도전의
식을 갖고 어려움에 대처하는 ‘개인 심리’가 4.22±0.59

점으로 가장 높았고, 교내외에서 여러 단체 및 조적에 참
가하여 사회생활의 경험을 하는 ‘사회 체험’이 2.66± 
0.9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Table 2. Self-efficacy, satisfaction in major and 
college adjustment among mature nursing 
students                                              (N=148)

Variables Range M±SD
Self-efficacy 1～5 3.69±0.51

General self-efficacy 1～5 3.75±0.54
Social self-efficacy 1～5 3.51±0.67

Satisfaction in major 1～5 4.07±0.50
General satisfaction 1～5 4.14±0.57

Recognition satisfaction 1～5 4.46±0.56
Course satisfaction 1～5 3.67±0.78
Relation satisfaction 1～5 3.55±0.85
College adjustment 1～5 3.42±0.50
Academic activities 1～5 4.04±0.54
Career preparation 1～5 3.13±0.76

Personal psychology 1～5 4.22±0.59
Interpersonal relations 1～5 2.87±0.83

Social participation 1～5 2.66±0.91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대학
생활 적응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대학생
활 적응의 차이는 Table 3와 같다. 연령대에 따라 자기효
능감에 차이가 있었으며(F=4.97, p=.008), 30대 보다 40
대의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라 
전공 만족도와 대학생활 적응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학년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전공 만족도는 차이가 
없었으나, 대학생활 적응에 있어 차이가 있었으며
(F=4.12, p=.008), 2학년에 비해 4학년의 대학생활 적응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와, 입학 동기, 등록금 조
달 방법 그리고 대학생활 적응 요인에 따른 변수의 차이
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 부적응 요인에 따라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의 차이는 없었으나, 대학생활 
적응은 차이가 있었으며(F=2.53, p=.023), 경제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보다 다양한 역할로 인한 문제를 경험
하는 학생에서 대학생활 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 적응의 
상관관계

간호학과 만학도 학생의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대학
생활 적응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자기효능감은 전
공만족도(r=.51, p<.001), 대학생활 적응(r=.63, p<.001)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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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ies n
Self-efficacy Satisfaction in major College adjustment

M±SD F(p)
Scheffe M±SD F(p)

Scheffe M±SD F(p)
Scheffe

Age(year)
30∼39 71 3.56±0.55 4.97

(.008)
a<b

4.00±0.52
1.73
(.180)

3.33±0.53
2.82
(.063)40∼49 46 3.84±0.46 4.18±0.44 3.55±0.45

50∼59 31 3.77±0.45 4.06±0.50 3.44±0.44

Grade

1sta 18 3.60±0.43
0.40
(.752)

3.95±0.43
0.56
(.641)

3.30±0.37
4.12
(.008)
b<d

2ndb 49 3.73±0.56 4.05±0.44 3.32±0.48
3rdc 39 3.65±0.47 4.09±0.50 3.37±0.46
4thd 42 3.71±0.54 4.12±0.58 3.64±0.54

Religion

Christianity 41 3.77±0.51
0.66
(.579)

4.24±0.38
2.33
(.077)

3.53±0.49
1.14
(.335)

Catholicism 24 3.71±0.54 3.98±0.56 3.46±0.49
Buddhism 17 3.58±0.45 4.05±0.43 3.37±0.41

No religion & ect. 66 3.66±0.53 4.00±0.54 3.35±0.51

How to 
raise tuition

Earned income 21 3.75±0.50

.44
(.818)

3.97±0.44

0.66
(.652)

3.33±0.49

.61
(.695)

Existing assets 10 3.57±0.41 4.08±0.35 3.33±0.35
Spouse support 12 3.71±0.48 4.24±0.44 3.57±0.44
Parent support 28 3.59±0.51 4.11±0.59 3.51±0.54

Scholarship recipients 54 3.72±0.57 4.09±0.53 3.39±0.52
Student Loan 23 3.72±0.47 3.98±0.42 3.43±0.47

Motivation for 
entering 
college

Aspiration for learning 22 3.83±0.58

1.51
(.190)

4.15±0.48

1.18
(.322)

3.45±0.42

1.03
(.404)

Suit my aptitude 50 3.75±0.41 4.15±0.49 3.47±0.43
Recommendation of the people 

around 21 3.66±0.60 3.90±0.45 3.36±0.52

Employment 49 3.56±0.53 4.04±0.52 3.37±0.55
Attainment of educational 

background  2 3.57±0.80 3.72±0.55 2.97±0.41

Ect.  4 4.01±0.30 3.93±0.43 3.79±0.75

Factor of 
adjustment on 

college 
life 

Family support 57 3.76±0.53

0.86
(.493)

4.14±0.45

0.70
(.594)

3.44±0.50

0.64
(.636)

Support of younger classmate 23 3.75±0.54 4.10±0.55 3.52±0.63
Support among mature students 45 3.63±0.47 4.01±0.49 3.41±0.41
Support of academic  advisors  6 3.50±0.30 3.93±0.45 3.30±0.33

Ect. 17 3.59±0.62 3.99±0.62 3.29±0.54

Factor of 
maladjustment on 

college 
life 

Performance of various rolesa 48 3.76±0.47

0.58
(.747)

4.16±0.47

1.98
(.072)

3.59±0.52

2.53
(.023)
a>e

Lack of basic educationb 19 3.83±0.54 4.25±0.52 3.46±0.38
Difficulty in forming relationshipsc 23 3.62±0.40 4.06±0.52 3.36±0.48
Lack of basic physical strengthd 22 3.65±0.68 3.91±0.45 3.43±0.45

Economic probleme 16 3.63±0.45 3.82±0.40 3.10±0.44
Lack of understanding of major 

classesf 15 3.64±0.48 4.04±0.57 3.30±0.53

Nong  2 3.89±0.58 4.39±0.39 3.47±0.07
Missing value  3

Table 3. Difference in self-efficacy, satisfaction in major and college adjustment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48)

적응(r=.61, p<.001)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를 통해 세 변수 모두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4. Correlation between self-efficacy, 
satisfaction in major and college 
adjustment                                          (N=148)

Variables a) b) c)
Self-efficacy 1

Satisfaction in major .51
(<.001) 1

College adjustment .63
(<.001)

.61
(<.001) 1

3.5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

여 일반적 특성 중 대학생활 적응에 상관관계를 나타낸 
학년 그리고 상관관계를 나타낸 연구 변수인 자기효능감
과 전공만족도를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공차 한계(Tolerance) 값이 0.1이상, 분산 팽
창 지수(VIF) 값이 10미만으로 다중 공선성에 문제가 없
었으며, Durbin-Watson의 수치는 1.95로 잔차는 독립
적이었다.

대학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학년(β=.20, p=.001)과 자기효능감(β=.43, p<.001) 그리
고 전공만족도(β=.37,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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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있었다. 설명력은 54%이며, 자기효능감이 가장 영
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β=.43, p<.001).

Table 5. Multiple regression on college adjustment  
(N=148)

B SE β t p
(constant) .13

Grade .10 .03 .20 3.51 .001
Self-efficacy .42 .06 .43 6.65 <.001
Satisfaction 

in major .37 .07 .37 5.64 <.001

R2=.55, Adj. R2=.54, F=57.49, p<.001

4. 논의

만학도 학생들은 학습에 대한 열망과 전문능력개발의 
필요 그리고 자아실현의 욕구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된
다. 그리고 학업 수행뿐 아니라 대학문화 향유와 인간과
계 경험을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개인적인 요인, 인간관
계 요인, 학습관련 요인, 기관·제도적인 요인이 대학생활 
경험에 도움이 되는 요소가 되기도 하고, 저해가 되는 요
소가 되기도 한다[1]. 본 연구는 증가하고 있는 간호학과 
만학도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
고, 간호학과 만학도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향상을 위
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관련 요인 중 일반적 특성에서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
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학년을 포함하여, 자기효
능감과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요인을 확
인하였다. 분석 결과 간호학과 만학도 학생의 학년, 자기
효능감 그리고 전공만족도는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영향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각 각의 변수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5점 기준 평균 

3.69점으로, 하위 영역인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3.75점,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3.51점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30대보다 
40대의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4.967, 
p=.008).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Kim 등[14]의 연구에서
는 3.07점, Joeng과 Park[15]의 연구에서는 2.95점으로 
나타났다. 도구는 다르나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5
점 척도로 자기효능감을 조사한 Kang과 Ko[16]의 연구
에서는 3.28점, Park[17] 등의 연구에서는 3.33점, Lee와 
Jeong[18]의 연구에서는 3.16점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

구와 비교해 보았을 때, 일반적인 간호학과 학생들보다 
간호학과 만학도 학생의 자기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만학도 학생들은 뚜렷한 목표 의식과 학업
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간호학과에 입학하였기 때문에 일
반 학생들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 대상자의 전공만족도는 5점 기준 평균 
4.07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도구로 전공만족도를 측정한 Joeng과 Park[15]의 
연구에서 3.83점, Kang과 Ko[16]의 연구에서 3.96점, 
Park 등[17]의 연구에서는 3.77점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
하여 본 연구에서의 만학도 학생의 전공만족도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학도 학생은 다른 학문이
나 진로 경험을 통해 본인의 적성이나 재능을 확인할 기
회가 있었고, 이러한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간호학과의 
입학을 선택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은 5점 기준 평
균 3.42점으로 나타났다.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등[14]의 연구에서는 3.32점, 도구는 다르나 간호학
과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적응을 조사한 Joeng과 
Park[15]의 연구에서는 3.52점으로 본 연구 대상자의 대
학생활 적응 점수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간호학과 편입생을 대상으로 Jeon 등[19]의 연구에서 
대학생활 적응 점수는 평균 3.34점으로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하부 요인에는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심리’ 적응이 4.22점, ‘학업 활동’이 
4.04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사회 체험’ 2.66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Jeon 등[19]의 연구에서는 ‘대학 환경 적응’이 
4.01점으로 가장 높았고, ‘학업 적응’이 3.08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40.6세, Jeon 
등[19]의 연구에서는 27.7세로 연구 대상자의 연령적 차
이와 사용된 도구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되나, 
추후 간호학과 만학도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중 취약한 
요인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면, 학년이 증가하면서 
대학생활 적응 점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2학년
보다 4학년의 대학생활 적응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편입생의 학년과 대학생활 적응이 관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Cho와 Chung[20]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Cho와 Chung[20]의 연구에서는 만학도
가 아닌 간호학과 편입생을 대상으로 하여, 평균 연령이 
23.2세로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어 연구 대상자의 차이에
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Jeon 등[19]의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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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성별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아 
비교가 어렵다는 제한 점이 있다. 지원동기에 따른 대학
생활 적응은 본 연구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Jeon 등
[19]의 연구에서는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지원한 군이 
취업이나 주변의 권유에 의해 지원한 군에 비해 전공만족
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전공
만족도와 대학생활 적응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활 부적응 요인으로 ‘경제적 어려움’이라
고 응답한 대상자가 ‘다양한 역할 수행’으로 응답한 대상
자 보다 대학생활 적응 수준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대학생활 부적응 요인 중 경제적인 문제라고 응
답한 대상자는 10.8%였는데, 대학생활 부적응 요인과 연
구 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였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대
학생활 부적응이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전공
만족도, 대학생활 적응 점수가 다른 항목으로 응답한 학
생 보다 낮게 나타났다. 

넷째, 연구 변수들의 하위 요인을 살펴보면, 자기효능
감의 하위 요인인 ‘사회적 자기효능감(3.51점)’이 ‘일반적 
자기효능감’ 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전공만족도의 하
위 요인인 ‘관계 만족(3.67점)’이 ‘일반적 만족’, ‘인식 만
족’, ‘과정 만족’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대학생활 적응
에서도 ‘대인 관계(2.87점)’, ‘사회 체험(2.66점)’이 ‘학업 
활동’, ‘진로 준비’, ‘개인 심리’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
를 통해 간호학과 만학도 학생들은 학업이나 취업보다 나
이 어린 동기와의 관계 등 대인과계에서 어려움을 느끼
며, 이러한 어려움이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그리고 대
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선행 연구에서도 만학도는 대학에 재입학하면서 일반 
학우들과 관계형성에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 관계를 맺는
다고 해도 세대 차이와 행동의 차이로 인해 관계를 유지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 7]. 또한 나이 
어린 동기들 속에서 소수의 만학도 학생들에 대한 편견으
로 인한 소외감과 외톨이 감정을 느끼고, 무시당한다는 
생각도 든다고 응답했으며[6, 7, 21-24], 대학생활을 하
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들과 차이를 두는 다른 관점에서 
갈등이 시작되고, 이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된다고 하였
다[6]. 이러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만학도
의 경험을 다른 질적 연구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상호작용의 결과로 더 성숙해지고 다양한 사람들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도 하였다[24]. 또한 간호학과 만
학도 학생들은 이러한 관계 갈등 외에도 체력의 처하나 

암기력의 부족, 가정과 학교에서의 역할 분담, 코로나19
로 인한 수업 방식의 변화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만학도 간의 지지를 통하여 
서로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사람들이 되고, 서서히 자신
감을 찾고, 학문과정에서 인생을 배운다고도 하였다[25]. 
간호학과 만학도 학생들의 대인관계에 대한 통계적인 결
과를 비교할 만한 국내 연구가 부족하여 명확한 비교는 
어려우나, 선행 연구와의 비교를 통하여 간호학과 만학도 
학생들은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그 과정에서 
‘성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간호학과 만학도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학년, 자기효능감 그리고 전공만족도가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이 가장 큰 영향 요인으로 나
타났다. 간호학과 편입생을 대상으로 한 Jeon 등[19]의 
연구에서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원 
동기(β=.187, p=.009)와 전공만족도(β=.191, p=.005), 
스트레스(β=-.379, p<.001), 감성지능(β=.276, p<.001)
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41.6%였다. 또 다른 간호학
과 편입생을 대상으로 한 Cho와 Chung[20]의 연구에서
는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소외감(β
=.356, p<.001)과 대인스트레스(β=.322, p<.001)로 나타
났으며, 설명력은 33.1%였다. 이처럼 다양한 요인들이 
간호학과 만학도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고 있
어, 이에 대한 다양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대학생활 적
응을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과 만학도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점차 증가하는 간호학과 
만학도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높일 수 있는 기초 자료
로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간호학과 만학도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에 학년과 자기효능감 그리고 전공만족도가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이, 종교, 등록금 조달 방법, 간
호학과 지원동기, 본인이 생각하는 대학생활 적응 요인은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부 지역으로 대상자가 국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과 대상자 수를 확대하여 더 많은 
간호학과 만학도 학생에게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반복 조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별, 결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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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직장 병행 유무, 건강상태 등 본 연구에서 조사되지 
않은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이 간호학과 만학도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셋
째, 20대 학생과 만학도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정도의 비
교 및 영향을 주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간호학과 만학도 학생들은 자기효능감, 전공
만족도 그리고 대학생활 적응에 있어서 하위 요소인 대인
관계와 관련된 영역에서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를 바
탕으로 간호학과 만학도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및 대인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대학 내 자조 그룹 형성 및 심
리 상담 등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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